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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석유화학단지공동협의체구성
울산을포함해여수, 대산등 3대석유화학단지가참여하는국가석유화학단지협의체가창립된다.
한국화학연구원울산지원센터는 1월15일대전유성호텔에서한국화학연구원, 지식경제부, 울산, 여수, 대산석
유화학단지의 해당 자치단체, 석유화학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석유화학단지 협의체 창립식을 가
졌다.
그동안 지역별로 석유화학협회를 구성하거나 임시기구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3대 석유화학단지가 모두 참여하
는상설협의체가구성되기는처음이다.
국가석유화학단지 협의체는 앞으로 석유화학 신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공공 및 민간부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또석유화학기업들의요구사항등을논의하고국가정책에반영하는계획등도추진키로했다.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장은“경쟁관계에 있던 3대 석유화학단지가 공동으로참여하는 상설공동
협의체를구성함으로써연구및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등석유화학산업의발전에기여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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